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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단체, 바이오디젤 보급 요구
마창환경연합, 산자부 고시철회 주장 …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 촉구

마창환경운동연합은 8월12일 경남 창원시 동읍 주남저수지에서 친환경 식물연료인 바이오디젤 보급을 가로

막는 산업자원부 고시철회를 주장하는 캠페인을 갖고 식물연료를 넣은 자동차를 타고 시승행사도 가졌다.

마창환경운동연합은 BD20(식물연료 20%＋경유 80% 혼합연료)의 확대를 가로막고 바이오디젤 시장을 고사

시킬 우려가 있는 산업자원부 고시 철회를 주장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기본조례제정을 촉구했다.

산자부는 7월부터 일반 주유소에서 식물연료 바이오디젤(BD20)의 판매를 금지함에 따라 지난 4년간 BD20

을 보급해 왔던 지정주유소는 더 이상 BD20을 팔 수 없게 됐다.

환경운동연합은 행사에 참석한 시민체험단에게 <식물연료 바이오디젤이란 무엇인가>에 대한 홍보물을 배

포하고 자동차 뒷면 유리에 <식물연료로 달려요>라고 적힌 시민캠페인 스티커를 붙여 주기도 했다.

특히, 행사에 참석한 시민체험단에게 바이오디젤을 무료로 주유해 주고 주유 차량을 타고 직접 주남저수지

를 돌며 식물 연료의 우수성을 알렸다.

마창환경운동연합은 “식물연료 바이오디젤은 고유가 위기와 대기오염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이며 농촌경제를 

되살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에너지로 안정성과 환경친화성, 경제성 등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

위해 행사를 마련했다”고 밝혔다. (창원=연합뉴스 최병길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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